
미불용지의 규정취지

종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

되어 버린 이른바 미보상용지는 용도가 공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아예 형

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감가되는 것이 보통이어서, 사업시행자가 이와 같은 미보상용지를 뒤늦게 

취득하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

이용상황인 공공사사업의 부지로만 평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면,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

보상에 관한특례법(1991.12.31. 법률 제4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

"적정가격"으로 보상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되므로,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구제하기 위

하여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거래가격을 평가하기 어렵게 된 미보상용지에 

대하여는 특별히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된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"적정가격

"으로 손실보상을 하여 주려는 것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

항의 규정취지라고 이해한다.<BR>(대법원 1992.11.10. 선고 92누 4833 판결)<BR>


